
임단협 파업투쟁 20 -
무책임의 극치 보여준 ‘찔끔 채용’, 

단협에 ‘매년 일정규모 채용’ 조항 반드시 신설해야

   어제 사측이 하반기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미뤄지던 하반기 채용 절차가 
뒤늦게나마 시작됐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겠지만, 내용을 조금만 뜯어보면 역
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애초 계획을 일부만 실천한, ‘찔끔 채용’에 그쳤기 
때문이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들로 ‘채용 식언’ 거듭하는 경영진

   사측은 채용과 관련해 식언을 거듭하고 있다. 양승동 사장은 지난 3월 공
사창립 48주년 기념사에서 “예년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의 채용”을 약속했다. 
한달 뒤,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5년간 600명 신규 채용’ 계획을 밝혔
다.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올해 최소 120명 가량의 채용 계획이 실현됐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가. 올해 사측의 신입사원 선발 과정을 보면, 
채용 규모도, 채용 시기도 온통 납득할 수 없는 결정 투성이였다. 

   먼저 수년만에 발표된 신규 채용 규모가 80명 선에 그쳐 첫발부터 구성원
의 커다란 반발을 불렀다. 지리한 논의 끝에 사측은 마지못한 듯 100명 규모
의 채용 계획을 느릿느릿 수립했지만, 이후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채용에 속도
를 내지 않았다. 전체 채용인원이 획정된 뒤에도 납득하기 힘든 기준으로 채용 
인원을 나누고, 이를 상반기-하반기 채용으로 갈라 진행했다. 

   이런 굼벵이 채용 과정을 구성원들이 인내하며 지켜봤던 건, 적어도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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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은 약속대로 진행되겠지...’라는 실낱같은 기대 때문이었다.

   계획 일부만 실천한 하반기 채용... 신뢰 하락 부채질

   이번에 발표된 채용 계획을 보라. 사측은 애초에 방송그래픽, 전기, 수신료, 
일반행정 등의 업무를 다루는 인원들을 하반기에 채용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
다. 하지만 이번에 채용 공고가 난 직종은 방송그래픽, 전기직 뿐이었다. 2021
년은 불과 한 달 남았을 뿐이다. 나머지 직종들의 올해 채용을 어떻게 실천할 
생각인가? 이와 별개로 현장의 시급성을 감안해 사측이 추가로 약속했던 일부 
지역국의 추가 채용 절차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예년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 채용’, ‘세자리수 채용’ 등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약속들은 모두 식언이 됐다. 사측이 밝혔던 채용 계획은 KBS 
구성원들은 물론, 입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이나 전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하다. 약속을 내뱉었던 주체도, 그것을 지키지 않은 주체도 현 경영진이다. 무
책임한 식언들로 KBS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주체가, 누구도 
아닌 경영진 자신이라는 사실에 한숨이 나올 뿐이다.

   단협에 ‘매년 일정규모 채용’ 조항 신설해 신뢰 회복해야

   단체협상에 ‘매년 일정규모 이상 채용’ 조항이 신설된다면, 스스로 내뱉은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경영진의 무책임한 태도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협 내용을 바탕으로 KBS가 약속됐던 시기, 약속됐던 규모의 
채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행이 자리잡힌다면 ‘우수한 인력’의 KBS 유입
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최근 3년간 신규인력 수급 규모는 같은 기간 퇴직 규모의 절반 수준에 그
치고 있다. 이미 두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하고 있는 곳이 넘쳐난다. 사측은 
내뱉었던 말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구성원들과 약속했던 규모와 분야에 대
한 채용을 올해 내에 반드시 완수하라. 그것만이 경영진의 무책임함에 커져가
는 구성원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길이다. 동시에 ‘매년 채
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신설해, KBS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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